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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들에 대한 선생님의 심정 

작성일: 2011. 9. 6. (화) 오전 11:00~11:41

작성자: 권세현 (서울 은혜교회 캠퍼스)

[ 선생님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선생님의 심정을 정말 위로해 드리고 싶다고 눈물로 

기도할 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

* 선생님 말씀 *

교역자들이 나와 함께하지 않음으로 

섭리사 교회 부흥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나와 함께하여 내가 교회를 이끌고

교회 목회를 내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 교회 목회자는 나다.

내가 목회하는 것이다.

목회를 내가 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은 나의 육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에게 사소한 것, 자잘한 것들

다 보고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굵은 모든 일들 

나와 함께해야 하는데

나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내 감각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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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따로 목회, 나 혼자 목회하고 있다.

나와 네가 의논하여 내가 목회할 수 있도록

나에게 패스해 줘야지.

보이는 나와도 의논하지 못하는데

주님과는 얼마나 의논하겠느냐.

교회에 오는 생명들 내가 불러온 것이다.

네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 너의 실적인 양 

네가 한 것마냥 으스대냐.

다시 기회를 준 것이다.

다시 나와 함께하자고 

내가 다시 목회 기회를 주었는데

아직도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교회가 많다.

나와 소통되는 교회는 

내가 진정 함께하여 살아나고 있다.

나와 끊어진 교회는 힘이 없고 

생명의 부흥이 없고

교인이 하나 되지 못하여 

교회의 방향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내가 기준이며 내가 교회의 중심이니 

나와 함께 행해야 

내가 주님과 함께 교회에 역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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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장 답답한 것은 

목회자들, 교역자들, 지도자들이 

나와 소통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목회하도록 나에게 맡기지 않는 것이다.

따르는 자들이 오히려 나에게 

교회의 상황을 보고한다.

교회의 보고자 되어 

나에게 보고하라고 세운 목회자들은 

어찌 너 혼자 목회를 하고 있느냐.

나와 하는 것이 어렵더냐.

내가 부담스럽냐.

너희가 너희 혼자 하니 힘들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말씀을 통해 은밀히 선포하였으니 

귀 있는 자는 깨달아라.

‘선생님은 힘드시니까.’ 

‘선생님은 바쁘시니까.’ 라는 마음으로

안 하는 자가 많다.

내가 너에게 매달려야 하느냐,

네가 나에게 매달려야 하느냐.

내가 아무리 바쁘다 하지만

편지 문을 열어 놓고 

편지를 계속 매일 같이 써 주는 것을 보면 모르느냐.

너희의 이야기를 힘들어도 듣겠다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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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싶다는 내 사랑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서 다 하려는 것이다.

답이 없더라도 

나에게 보고하면 

내가 예수님께 직접 보고 드리니 

상황이 풀어질 것이다.

영육으로 이렇게 나와 함께하자는 것이다.

내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해 주시니 

나에게 보고하라는 것이다.

예수님도 나를 통해 받으시는 보고를 

더 바로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도 나를 세우셨기에 

나를 통해 하고 싶으신 것이다.

내가 오죽하면 부흥강사에게 목회를 맡겼겠느냐.

너희가 너무 몰라 하니 

그를 보고 배우라고 맡긴 것이다.

어찌하여 부흥강사밖에 모르느냐.

몇 십 명 혹은 몇 백 명 맡고 있는 자들이 

어찌하여 일주일에 한 번도 편지하지 않느냐.

열심히 뛰는 자들, 지친 자들, 새로 온 자들, 

일주일동안 교회가 돌아가는 상황들, 

하나하나 고할 것이 있지 않겠느냐.

네 수준으로 감당키 힘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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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도 고하여 답을 받아 

더 유능하게 이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 하나하나 

내가 이야기해야 말하는 것이냐.

나와 함께하지 않다 사고 나면 

그 책임 네가 지려하느냐.

너희가 평생을 바쳐 청춘을 바쳐 

뛰고 달린 것 내가 다 안다.

너무 수고가 많다.

허나 섭리사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사건 사고들, 

나와 끊어진 곳이 많다는 증거다.

사고 나기 전에 

나와 한 번이라도 의논했더라면 

달라졌을 것이다.

내 십자가가 줄어들 것이고 

그의 인생 영원한 영혼의 운명 

뒤바뀌었을 것이다.

내가 다 볼 수 없으니 

너희가 내 육이 되어 

내 눈과 손과 발이 되어 

내 대신 보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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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연결시켜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하니 내 너무 심정이 타고 

애가 타는 것이다. 

내가 한 번이라도 손대고 

기도해 주면 살아난다.

(다음날 수요말씀을 듣고 선생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던 중 선생님께 

더 하고 싶으신지 여쭤 보았습니다.)

이는 목회자뿐만이 아니다. 

섭리의 각종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내 육신 없는 서러움을 아느냐.

보고 받는 것으로만 

볼 수 있고 알 수밖에 없는 내 심정 아느냐.

내가 눈물로 기른 생명들을 

너희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내 심정 아느냐. 

내 심정 받아라.

나의 육신 되어 행하려면 내 심정 받아야 한다.

그래야 나의 마음 알고 나와 소통할 수 있다.

편지해.

답장 매번 못 해 준다.

당연한 것이 아니냐. 

답장을 바라고 쓰지 말아라.

나와 함께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써라.

나의 손과 발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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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것에 목적에 두고 써라.

내 답장을 받는 것이 중요하냐.

나와 함께 행하는 것이 중요하냐.

답장 없어도 꾸준히 보내는 자들 있다.

그런 자들 내가 답장 주지 않아도 

나와 함께하려 하고 열심히 하니 

부담이 없다.

부담 없이 내가 함께할 수 있다.

그런 자들이 되어라. 

너희들은 내 짐을 덜어 주고 

내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하지 않겠냐.

그래야 내가 더 신경 써 주고 

손대 줄 수 있지 않겠냐.

각 부서 지도자들, 한 교회 목회자들 너희들은

특히 수백 명, 수천 명의 양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나와 절대 끊어지면 안 된다.

너무 보고 편지만 쓰지 말고

네 이야기도 쓰고

네가 힘든 것도 나에게 고하고 

우리 애인이니 편하게 쉽게 재미있게 하자.

내가 직접 목회자들, 지도자 전체에게 

편지로 이야기할 수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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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자 통해서 한다.

나 너무 바빠서 

이런 편지까지 써 줄 시간이 없어. 

더 급한 일, 세계적인 일 처리할 게 많다.

전 세계 목회자, 교역자, 지도자들아.

너랑 나는 딱 붙어 살아야 한다.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산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탄 것이다.

육신이 매일 붙어 있을 수 없으니

영적으로 한 몸 되어 살자.

사랑해.

힘내자.

우리 모두 파이팅이다.

이제 내 심정 알았다면 

더 자주 의논하고 

편지할 것을 기대한다.

안녕.


